
S-Oil, SD체제 붕괴 일보직전
부사장 7명 대리경영 한계 … 당분간 옥중결제 체제 유지

S-Oil이 김선동(SD) 회장과 유호기 사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옥중결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S-Oil은 8월1일 오전 임원회의를 갖고 경영진 구속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나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가

경영진 경질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사장 7명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수시로 김선동 회장과 유호기 사장을 찾아가 경영과 관련된 주

요 사안을 보고하고 결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Oil의 부사장은 이용수(제조·수급), 노연상(경영관리), 배상호(총무), 여혁종(온산공장), 김동철(업무·홍

보), 이중훈(영업), 박봉수(해외사업) 등 7명이다.

S-Oil은 자사주 지분이 28%에 달하고 아람코가 35%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구속된 김선동 회장이 사실상 오너역할을 하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선동 회장과 유호기 사장에 대한 구속 장기화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주가가 추락하면 아람코가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유업계는 아람코가 고율배당과 주가상승이라는 2가지 목적에서 김선동 회장에 대해 절대적인 신임을 보

냈으나 차질이 빚어지면 김선동 회장체제에 메스를 들이 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Oil은 SK, LG-Caltex정유에 이은 국내 3위의 정유기업으로 2001년 매출액은 7조6237억원, 순이익은 191

억원을 기록했다.

S-Oil은 정유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공격적인 경영과 기록적인 고율의 배당으로 주

목받아 왔다.

한편, 김선동 회장과 유호기 사장은 대규모 주식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로 7월3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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